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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번식우 관리 

고품질 한우생산 < 1 > 

• 번식우의 육성기는 3~4개월령 이유 후부터 12~13개월령 번식가능 시기까지이다. 

• 조사료 위주로 사양하되 12개월령 이전에 조기수정은 생산성을 저하시키므로  
지나치게 빨리 키우는 것은 불리하다. 

• 육성우의 사양관리 포인트 :  

⁻ 충분한 운동과 함께 양질조사료를 무제한 급여함으로써 춘기발동기 이전에 일당증체량을 
500g 수준으로 유지한다. 

⁻  12～15개월 령에 성성숙이 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. 

 

 

1. 육성기 사양관리  

• 번식우의 사양관리는 개체의 번식단계에 맞춘 영양관리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.  

• 번식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번식우에게 소요되는 20여 가지의  필수 영양소를 
과부족 없이 골고루 급여해야 한다. 

• 번식우에 대한 영양소는 과소 또는 과다하게 급여하지 않고, 단백질, 탄수화물, 지방 뿐 
아니라 각종 비타민과 칼슘, 인을 포함한 미량광물질 및 소금을 급여한다.  

• 초산우 및 경산우의 구분과 함께 임신 전·후기 및 포유기 등에 따라 영양소요구량을 조절해야 
한다. 

2. 번식암소 사양관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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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번식우 관리 

고품질 한우생산 < 2 > 

• 한우의 산유량 증진 방안 :  

⁻ 산유량이 높은 암소선발 및 번식에 공여하되 이전 산차 송아지의 60일령 또는 이유시 
체중으로 간접 추정한다.  

⁻ 암소의 연령은 5～8세, 산차 5～6산, 분만직후의 체중 467.5㎏이고 체중에 대한 체고의 
비가 3.6～4.4배일 때 산유량이 많다. 

⁻ 육성기 최적 성장발육 유도로 유선세포의 발육을 촉진시켜야 한다.  

⁻ 임신말기 급여하는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을 NRC 요구량의 120%로 증량 

• 사양관리 개선에 의한 번식능력 증진 :  

⁻ 번식우 1두당 사육면적을 10㎡ 이상으로 늘린다. 

⁻ 전 우군의 신체충실지수를 2.5～3.0의 비율이 90%이상이 되도록 사육한다. 

⁻ 개체 기록카드를 활용하여 개체기록을 유지한다. 

⁻ 최소 4～10개월령만이라도 양질조사료를 급여한다.  

 

3. 송아지 생산비절감을 위한 사육기술 


